
8 0∼1 0 0건이 발주되었는데 이젠 1 0건도

안됩니다. 이제는하수관거공사만남았는

데이마저도BTL 사업으로발주되는바람

에지역중소건설업체들은손을놓고있는

실정입니다.”

이선홍 대표는 새만금 개발 사업에 한

가닥희망을걸고있다고말했다. 이사업

이 한반도 대운하,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

등과함께새정부의3대국책사업에포함

되면서앞으로공사진척이활기를띨것으

로 예상되기때문이다. 그는중앙의 대형

건설업체들이 대부분의 공공공사를 수주

하겠지만공동도급등을통해30% 정도의

물량이지역업체에게돌아올것이라고전

망했다. 특히, 그는농업용지로개발되는

부지의경지정리사업에주목하고있다고

밝혔다.

한편, 이선홍대표는건설경기가매우어

려운때인만큼내실을기하는것이중요하

다고 강조했다. 공사를무리하게 수주하기

보다는회사역량에맞게수주하면서매출을

착실히신장시켜야한다는것이다. 투명경

영으로기업의신뢰성을확고하게다져야한

다는조언도잊지않았다. 

“3 0년이 넘게 건설업을 하면서‘기본을

지키는것이기업성장의지름길’이라는신

념을지켜왔습니다. 앞으로도가족같은회

사문화를지속적으로유지하고협력업체와

의 든든한신뢰를구축하여내실을더욱다

지는 한편 성실시공으로고객을 만족시켜

나가겠습니다.”

“이득보다는맡은바일에최선을다해온것에자부심느껴”

이선홍 합동건설(주) 대표이사

한국농촌공사선정우수건설업체

득을 좇기보다는 맡은 바 일에 최

선을 다하다보니 발주기관으로부

터좋은평가를받은것 같습니다. 앞으로

더욱열심히일하라는채찍으로받아들여

공공시설물의고품질시공에매진하겠습

니다.”

이선홍 합동건설 대표는 한국농촌공사

의 우수 건설업체로선정된데 대해 겸연

쩍어 하면서도기쁜 표정을지었다. 농촌

공사 일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에대한

미안함과함께수십년동안 5 0여건의농

촌공사프로젝트를수행해온 데 대한 자

부심이 드러나 보였다. 합동건설은전북

지역의수많은SOC 사업을수행해온 전

북의대표적인중견건설업체이다.

합동건설이농촌공사로부터우수업체로

선정된데는용평지구용수개발공사를성공

적으로끝냈기때문이다. 지난해말 준공된

이사업은전북남원시보절면일원에1 2 2만

톤의물을저장하는저수지와가배수터널,

용수로등을건설하는공사로총1 6 5억원이

투입되었다. 합동건설은이공사를성공리에

끝마쳐이 지역의상습적인가뭄문제를해

소하는데기여한공로를인정받았다.

이선홍 대표는 용평지구 공사가 비교적

쉬웠다고말했다. 어려운공종이나작업이

없었기때문이었을까? 그건아니었다. 용평

지구공사가쉬웠다고말한이유는유사공

사를 어렵게수행하면서터득한경험과노

하우때문이었다.

“4년전용평제보다훨씬공사규모가큰

용림지구용수개발공사를하였습니다. 그런

데사람이겨우들어갈수있는1.8m 높이의

터널을 4 . 2 k m나 뚫어야 했습니다. 장비가

들어갈수없어수작업으로만진행해야했는

데2년이상의공사기간동안한건의재해

도없이마쳤습니다. 그때습득한경험과기

술을 용평지구공사에 적용해 많은 성과를

거두었습니다.”

하지만이선홍대표는대한건설협회전북

도회장을맡고있는단체장답게농촌공사의

신규공사가줄고있는데 대해서는우려감

을 나타냈다. 농촌공사가발주한경지 정리

나용수개발공사등을통해지역중소업체

들이많은일감을확보하였는데물량이고갈

되면서이들업체들의수주에비상이걸렸다

는것이다.

“경지정리공사의경우과거에는1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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